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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절차가 본사는 있고 지역사는 없다

작년 본사 사장 선임 과정을 바라보는 지역사 구성원들은 참 부러웠다. 사장 후보들이 저마

다 경영계획을 발표하며 꿈같은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을 다짐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. 이번 

지역사 사장 공모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대결하고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

는 과정이 없다. 

지역성 구현할 적임자가 필요하다.

박사장의 경영계획서에서 밝히는 지역사 및 자회사와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보면 One-MBC를 

말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할 뿐 지역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. 지역성을 말하면 

일부 지역사회의 반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.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

지역사 사장이 된다는 말인가

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

작년 초부터 박성제 사장은 세종MBC를 언급해왔고 중부권 최대 mbc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

리 입장에서는 광역화 시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.

그렇기에 대전MBC를 사랑해준 지역민과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을 지켜가면서 세종MBC 논의 

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.

미래 비전 갖고 조직을 혁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

매 3년짜리 경영계획이 아닌, 10년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경영계획을 만들고 ‘가장 지역적

인 것이 가장 세계적’이라는 격언에 따라 프로그램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미래 먹거리

를 만들어내야 한다.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마음을 담고,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혁신과 

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을 원한다.

기억하는가, 지난 이명박,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의 탄압에서 MBC를 지키기 위해 지역에서

도 줄곧 고통을 나눴었다. 또한 2017년 파업 때 김장겸, 이진숙을 몰아내는데 선봉장을 자

처하며 파업 승리를 견인했다. 박성제 사장과 임추위는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결코 

가볍게 여기자 말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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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MBC 사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.


